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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케미칼, 친환경 화학기업 인증
환경부, 최고 경영진 의지 및 환경개선 평가 … 심사기간만 80일

SK케미칼(대표 홍지호) 수원공장이 최근 <환경부 주관 환경친화기업>으로 지정받았다.

SK케미칼은 1월16일 수원공장에서 홍지호 SK케미칼 사장 및 차승환 경인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

환경친화기업 인증서 전달식과 현판식을 가졌다. 

<환경친화기업> 지정제도는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경영을 유도키 위해 환경 관련법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는 

제도로,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심사 기간만도 약 80일 정도 소요

될 정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.

특히, 현장에 대한 세심하고 까다로운 검증과정을 거쳐

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정 자체만으로도 큰 무게를 두

고 있다.

환경부가 요구하는 환경친화기업의 요건은 최고 경영진

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의지와 능력, 환경경영 의지를 토

대로 한 전 구성원의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

전예방과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다.

SK케미칼 관계자는 “환경친화경영을 위해 첨단 방지시

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했으며 오염물질 저감과 함께 외관을 

단장하고 수목을 가꾸는 등 공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

심혈을 기울였으며,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염물질 저감 활

동을 기반으로 수원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SK케미칼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

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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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지호 SK케미칼 사장(왼쪽)과 차승환 경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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